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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 기도 하기로 했는데, 정한 시간에 깨었다가 다

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3시에 교회에 나와 시간의 

칼자루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너 오늘은 내가 어떠하냐.

(따뜻해요. 정확하고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육신의 뇌가 피곤치 않아야 

혼계에서 내게 더 집중할 수 있다. 

뇌는 생각의 형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피곤치 않게 하며 

생각으로 육신을 조절하면서 기도하자.

너는 오늘 시간의 칼자루를 놓쳤다가 잡았구나.

시간의 칼자루를 잡을 때는 

잡는 자가 예리하게 잡아야 한다.

나 성자는 기도한 자에게 

분명히 가서 깨워 주고 역사한다. 

그러니 나 성자를 알아보고 

‘시간’ 자체인 나에게 

바로 깨어 일어남으로 

시간의 칼자루, 

곧 새벽의 성자의 칼자루를 잡아야 한다.

놓치면 그대로 사망권 고통이다. 

혼계에서 혼체가 사탄에게 쫓기며 

칼자루가 없어 

도망 다니는 고통을 당한다.

자신의 칼자루를 지켜라.

자신의 칼자루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다 같은 시간의 칼자루가 아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어떤 칼자루를 잡아야 

전체적으로 시간의 칼자루를 

제대로 쥘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

인생은 전체를 보고 살아야 한다.

네가 하고 싶은 것, 

쓰고 싶은 시간이 자는 시간이라면 

그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성자에게 묻고,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잡을 

시간의 칼자루를 잡은 뒤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잠으로 인해 

그 다음 일을 못해 고통 받지 않고 

시간의 칼자루를 잡아 

네게 있는 시간들을 주관하며 잠을 꿀같이, 

오히려 필요하게 자게 된다.

인생은 둘 중의 하나이다.

시간의 칼자루를 잡지 못해 

나 성자의 칼자루를 잡지 못하게 되어 

시간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거나 

시간의 칼자루를 잡고 시간을 잡아 다스리며, 

나 성자까지 잡는 자, 

이렇게 둘이다.

어느 쪽이 되겠느냐.

섭리에서도 시간의 칼자루를 잡지 못하면 

보다 세상에 끌려 다니게 된다. 

조심하여라.

시간의 칼자루를 잡으면 

네 뇌가 보다 예리해지고, 

네 정신이 온전해진다. 

그러함으로 생활이 정리되고, 

신앙이 정리되고, 

네 혼이 그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형성된다. 

다시 말하지만 시간은 나 성자다.

시간의 칼자루를 잡는 것이 

나 성자를 확실히 잡는 것임을 다시 얘기한다. 

확실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잡아라.

인생 영원한 성공 비법이라 하였다. 

세상의 수많은 자기 계발서, 

그 중의 하나라 생각지 말라. 



나 성자가 엄히 처벌한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이치, 성공의 이치다. 

‘성공’이라는 것을 잘 해석하여라. 

인생 성공은 

나 성자와 하늘을 알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사랑하며 

하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다.

잘 깨달았지?

(네. 주님. 시간의 칼자루 축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의 칼자루를 쥐는 것이 제 혼으로 하여 

육을 다스려 시간을 주관하는 건가요?)

나 성자에게 묻고 

기도의 칼자루를 먼저 잡아 기도하고, 

나와 함께 모든 시간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쓰는 자는 

혼적 세계에서 육과 마음을 다스리며 

시간을 다스리는 자요,

자기 혼자 육성에 의해 

시간 정하는 자는 

육에 흘러가는 

죽은 시간을 쓰는 자다.

진정 나 성자에게 묻고 하기다.

육으로 시간을 쓰면 

이 말씀이 아무 소용없고 

우선순위도 아무 소용없다.

너희에게 한 가지 더 말해 주고 싶은 것은 

시간의 우선순위와 함께 

목적을 정확히 놓고 하여라. 

축구에 정한 시간이 있듯, 

선생이 그곳에 있는 정한 기간이 있듯 

인생은 말세의 연속이다.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고 

인생을 놓고 생각할 때에 그러하다.

그러니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하자.

그 우선순위가 나 성자이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

시간의 칼자루를 잡아라.

진정 축복하며 

더 깊이 말해 준 성자 주 예수다. 안녕.


